
주니어 내추럴리스트 스테이션의 폐기물 재이용 노력 

 

１ 지자체명   러시아 연해주 지방 

２ 발표자명（소속명） 클리모비치 예카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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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 활동장소       연해주 지방, 알세니예프시, 주니어 내추럴리스트 스테이션 

６ 활동참가인원  95 명 

 

７ 활동을 시작한 경위 알세니예프 시내의 생활 폐기물 증가 

 

８ 발표 요지 

  옛부터 인류는 제품의 제조나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15 세기 초부터 폐기물 발생은 환경문제로서 취급되어 졌으며 19-

20 세기에는 꽤 심각한 환경문제가 되었다. 

  현재는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 문제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폐기물의 수거, 처리, 매립 등을 포함한 폐기물 적정 처리 문제는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그 해결을 놓고 다양한 대처가 이뤄지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효과적 

인 것은 폐기물 감량 및 재이용이다. 알세니예프 시 주니어 내추럴리스트 스테이션의 

어린이들도 열심히 쓰레기를 줄이고 가능한 한 생활 폐기물을 재이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스테이션에서는 이미 25 년간에 걸쳐 「쓰레기」라는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그 사업 

내용은 생활 폐기물을 장식 예술, 조원(造園), 가구제조 등에 사용해 가능한 한 생활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다. 또 2004 년부터 새로이 시작된 3 개 사업-「사용이 끝난 

찻잎」- 사용이 끝난 찻잎을 흙 만들기에 사용, 「팻트병」- 팻트병을 가구제조, 

조원에 사용, 「BUM」- 폐지를 모아서 재활용 전용 수거장으로 운반한다. 올해 모든 

학교에 이러한 대처를 실시하도록 촉구했다. 

사업 실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생활 폐기물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재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조원 

 장식 예술 

 원예 

조원을 위해 대다수의 생활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테이션에서는 

백조모양의 오래된 램프를 사용해 멋진 분수를 만들었다. 최근 시립 도서관에서 

물려 받은 오래된 책장은 식물 받침대가 되었다. 꽃 받침대가 반대로 된 오래된 

시소 플레임이 사용되고 있다. 큰 쓰레기통이나 오래된 통(대나 금속의 테를 둘러서 

죈)을 다시 색칠해 화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식물 화분으로는 요플레 등의 플라스틱 



컵을 사용했고 장식으로는 과일 포장지를 사용한다. 물뿌리개(오래된 것), 구두 등은 

동시에 장식품과 화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울타리 만들기에는 폐타이어도 자주 

사용된다. 모래를 넣은 팻트병을 흜속에 반쯤 묻었더니 화단 등의 공간을 나누는 멋진 

울타리가 되었다. 

 

장식 예술에는 실로 뭐든지 사용할 수있다. 쓸모없는 것들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은 

자신의 작품으로 살리고 있다. 종이 박스, 골판지 상자 등으로 다양한 모양이나 플레임, 

그림 받침대 등을 만들고 있다. 오래된 벽지, 달력 등으로 액자 장식,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액체벽지는 꽃병 장식으로 사용한다. 섬유를 사용하는 방법도 폭 넓어 끈, 

실, 천조각으로 다양한 것을 만들고 있다. 예를 들면, 천조각으로 발매트, 인형, 

실이나 끈으로 캐시 포트를 만든다. 팻트병이나 병도 다양하게 사용된다. 병은 장식을 

한 후, 꽃병으로 사용된다. 색유리의 파편은 그림 장식으로 사용된다. 장난감이나 

가정용 잡화를 만들 때 체인 파편, 오래된 목걸이, 발매트, 색연필을 깍은 후의 

쓰레기까지 사용된다. 

 

장식 예술 분야에서 가구나 일상품도 만들어진다. 팻트병으로 의자, 테이블 다리, 

재털이, 다양한 받침대를 만든다. 그 밖에 쓸모없어진 것도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4 년에는 스테이션에서 불필요한 물건에서 가장 좋은 쓰레기통을 고르는 

경연대회가 열렸다.  또 어린이들은 예쁜 꽃병을 만드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그래서 

오래된 접시, 물뿌리개, 병 등을 기본 재료로 그 위에 좋아하는 것을 붙여（예를들어 

캠버스, 액체벽지, 그물 등）또 그 위에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해 장식을 붙인다. 

 

결과적으로는 필요없는 것을 재료로 어린이의 손으로 특이한 물건이 만들어진다. 

원예에 사용되는 생활 폐기물의 종류는 그다지 많지 않다. 하나의 예로서는 사용하고 

남은 찻잎이다. 그것을 흙에 섞어 퇴비로서 토양 개량에 사용하고 있다. 

찻잎 외에 화분의 배수재(排水材)로서 발포스틸렌(잘게 부순 것)을 사용하고 있다. 

또, 화단의 경계선을 만들 때 골판지가 사용된다. 그 이유는 건조도 방지하고 화단을 

걷기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이들이 스테이션이나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시의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사업 중에서 어린이들이 스스로 물건을 만들어 

주위의 자연환경을 정화하고 환경을 더럽히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이 아주 즐겁고 또한 이익도 

얻을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어린이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물건을  

만들어 각종 상품의 구입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다. 그 밖에 자신의 작품을 팔 수도 있다. 

훗날 우리들은 이 경험을 연해주 지방의 다른 학교에도 전하고 싶다. 

 

９ 활동 성과   

어린이들이 시내 정화 사업을 실시, 생활 폐기물 재이용 방법을 배웠다. 

  


